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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로로는 
군, 대학, 비행학교 등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대학의 
항공운항학전공 학생들은 학업과 비행교육을 병행하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국내 C대학
의 경우, 항공운항전공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학업

과 비행실습을 병행하며 학부 과정을 이수하도록 커리
큐럼이 수립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는 이론 수업을, 공항에서는 비행실습을 수행해야 하
며, 이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비행 교관과의 
관계, 예기치 못한 개인적 변수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
스를 받게 된다(Kim, 2014).

대학생 시기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도기로 스
트레스에 취약하다(Song, 2019). 학업 부담, 진로 걱
정, 인간관계 애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며, 항공운항전공 대학생들은 여기에 비행훈련까
지 더해져 더 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특히 대학 1∼2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서 더 큰 어려움을 격을 수 있고, 이는 심리적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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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비행실습 과정에서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교관과의 1:1 교습에 의한 심
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며,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평
가에 대한 부담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및 신체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기비난이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
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수행능력 
저하와 자기효능감 감소로 연결된다(Anshel and 
Anderson, 2002).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학업과 실습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를 저해하여 전반적
인 수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Friedman, 2000; 
Marchell, 2002).

Lazarus(1985)의 인지적 평가 이론에 따르면 인간
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 과정을 거
쳐 문제 중심, 감정 중심, 회피, 사회적 지지 추구와 같
은 대처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네 가지는 개인의 심
리적 해석과 행동양식을 반영하며, 개입 프로그램 설계
에 고려해야 할 유용한 분류 체계로 알려져 있다.

학생조종사는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심
리적 부담을 경험하며, 특히 수동조작 기량과 상황인식 
능력은 이들의 시선 움직임 및 주의 집중 패턴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and Lee, 2024).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과 비행훈련을 병행하
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
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C대학 항공운항학과 특징

C대학 항공운항학과는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타 
대학보다 조종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커리큐럼을 운
영하고 있다. 본 학과 학생들은 1학년부터 항공이론, 
항공법규, 항공기상 등 항공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외
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양양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
항에서 비행실습을 병행한다. 학기 중에는 학과목을 수
강하고 방학·주말을 통해 비행실습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며, 비행실습 시에는 교관과 1:1 조종교육, 다수의 

평가 등 고강도 훈련이 요구되며 비행일지 작성, 시뮬
레이터 모의비행, 항공기관 견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생이자 조종훈련생
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은 
학생들이 이론뿐 아니라 비행 경험을 동시에 학부 시
절부터 쌓을 수 있도록 구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2.2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란 수업, 과제, 시험 등 학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 상태로서, 개인의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Lee, 2015). 오미향과 천
성문(1994)은 이를 성적과 공부에 대한 부담 및 초조
함으로 정의하였고, 박병기와 박선미(2021)는 외부 압
력에서 비롯된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은 청
소년 후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의 규율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능동성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학업, 진로, 취업 문제 등 다양한 과제
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시험이나 취업 준비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어 스
트레스가 더욱 가중된다(Woo and Shin, 2013). 이중 
특히 학업스트레스는 두통, 수면장애 등의 신체 증상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감정 조절 문제 등을 유발하며, 
경우에 따라 음주, 흡연 등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하다(Jung, 2009).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으로는 학사적, 대인관계적, 
진로적, 환경적 요인 등을 꼽을 수 있다(Lim and Chae, 
2005). 학사적 요인에는 시험, 과제, 수업과 관련된 성
취 압박 등이 있고, 대인관계적 요인에는 부모, 교사, 친
구와의 갈등과 기대 등이 있으며, 진로적 요인에는 진학
과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환경적 요인에는 경쟁
적인 교육 분위기, 경제적 여건 등이 포함된다.

2.3 조종훈련생의 비행스트레스

조종사는 고위험 스트레스 직군에 속하며 기내 환
경, 기상 변화, 기계 결함, 개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
로 인하여 여러가지 비행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Bourne and Yaroush, 2003; Choi and Kim, 
2011). 권혁제(2020)는 실기 중심 비행교육에서 조종
훈련생의 교관과의 수직적 관계가 비행 관련 주요 스
트레스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비행교육 초기에는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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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가 심리·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정귀훈(2023)은 기상 악화, 임무 변경, 비
상 상황 대응 등도 비행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는 
조종사의 판단력과 항공기 통제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조종훈련생은 비행과 관련된 많은 학습량, 실습 부
담, 반복 평가, 경쟁, 교관과의 수직적 관계, 고고도 비
행 환경 등으로 인해 학업 및 비행스트레스를 동시에 
겪는다(Cho, 2023). 이종규(2006)는 조종훈련생의 스
트레스 요인을 외적 요인(기압, 소음, 기상)과 내적 요
인(역할 갈등, 구조)으로 구분하였고, 조찬혁(2023)은 
불규칙한 스케줄과 심리적 불안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
하였다.

이동호(2022)는 교육기관 소속 조종사가 항공사 조
종사보다 피로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공명권(2004)
은 공군 조종사의 스트레스에 진동·소음, 역할 갈등, 집
단 응집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비행스트레스는 피로 외에도 조직적 요인
(교관과의 관계, 평가), 환경적 요인(기상, 기체), 개인
적 요인(불안, 건강)의 영향을 받으며, 이런 요인들이 
조종훈련생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심리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특정 과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인지와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심리 자원이다
(Bandura and Wessels, 1997). 높은 자기효능감은 
도전적 태도와 몰입을 유도하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회
피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Bliese et al.(1999)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고 보
고했고, Schwarzer & Jerusalem(1992)은 개인별 효
능감 수준에 따라 대처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Jordan et al.(2016)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Davis et 
al.(2000)은 조종훈련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스
트레스 대응과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운항전공 대학생처럼 훈련 초기단계 집
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Kirschner et al.(2014)은 비행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차이를 보고했으나,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은 포
함되지 않았다. Qiu et al.(2023)은  항공사 조종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비상상황 대응과 안전성 향상
에 기여한다고 하였지만, 조종훈련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운항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기효능감이 스트레스 인식과 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개
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
은 과제 난이도에 대한 인식(수준), 과제의 지속성(강
도), 다른 과제로의 확장 가능성(일반화) 등으로 측정되
며, 자신감·자기조절·과제 선호 수준 등의 심리요인으
로부터 영향을 받는다(Kim, 2004). 

2.5 스트레스 대처방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는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과
정이다(Lazarus and Folkman, 1985). 대처는 삶의 
균형 유지와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성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Lee, 
2018; Park, 2018). Lazarus and Folkman(1985)은 
대처를 문제 중심과 정서 중심으로 구분했고, 이후 
Park(2010)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 중심 대처도 제
시하였다.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가 심리적 
안녕을 높이고, 회피형 대처는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킨
다고 보고하였다(Lee and Lim, 2015). 또한 Park & 
Lee(201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선
택하며, 이는 정서적 안정과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항공운항전공 대학생은 조종훈련생이라는 특수성으
로 인해 비행실습, 평가 부담, 진로 불안 등으로 인하
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실제 대처 전략
을 배우고 활용할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Sloan et al.(1986)은 영국 조종사들이 가족과의 관계, 
이성적 판단, 사회적 지지를 대처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했으며, Kirschner et al.(2014)은 조종훈련생의 경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인식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
다고 하였고, 이는 훈련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 향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운항전공 대학생들에게는 문제 해결력과 감정 조절력
을 아우르는 대처 교육이 필요하며, 자기 성찰 기반의 
중재가 학업 성과와 직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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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항공운항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
트레스(학사적, 대인관계적, 진로적, 환경적 요인)와 비
행스트레스(조직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가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수행되었다.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9.7을 활용했으며, 다중회귀분석(F tests-Linear 
multiple regression: R² deviation from zero)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f²를 0.3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예측변수 3개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36
명으로 산출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방안 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안을 문제 
중심, 정서 중심, 소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
고,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전제로 하였다.

3.2 연구가설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Fig. 1).

가설 1. 스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방안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스트레스 요인은 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

처방안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항공운항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비행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측정
하기 위해 총 50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진윤달(2021)이 수정한 Garcia-Ros 
et al.(2018)의 척도를 기반으로 학사적, 대인관계적, 
진로적, 환경적 요인 등 1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비행
스트레스는 Xu(2020)의 척도를 바탕으로 조직적, 환경
적, 개인적 요인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이영광과 지은구(2017)의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효
능감의 세 요인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스트
레스 대처방안은 Folkman & Lazarus(1985)의 도구
를 바탕으로 김연경(2013)이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여 
문제 중심, 감정 중심, 소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은 항공운항전공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응답자의 다수가 자가용 조종사(PPL) 과
정(73.3%)의 Stage 1 단계(68.9%)에 해당해 훈련 초
기단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행시간 분포 또한 5∼50
시간 미만의 작은 비행경력 응답자가 58.9%로 가장 많
아, 전반적으로 조종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
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초기 훈련단계의 학생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며,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해석에 있어 해당 맥락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Table 1). 

4.2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합 스트레스(학업스트레스와 비행
스트레스 합산),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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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종합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r=.60, p<.01)를 보였으며, 자기효능
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58, p<.01)가 확인
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효능감 간에도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r=.47, p<.01)가 나타났다.

4.3 응답자 집단 간 차이 검정 

훈련과정(PPL, IR, CPL)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F(2, 87)=0.48, p=0.630, 자기효능감은 
F(2, 87)=1.23, p=0.312, 스트레스 대처는 F(2, 
87)=1.33, p=0.28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를 통해 훈련과정은 항공운항전공 학생들의 심리
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 진도(Stage 1, 2, Final)에 따른 분석에서도 
스트레스는 F(2, 87)=2.04, p=0.137, 자기효능감은 
F(2, 87)=0.91, p=0.412, 스트레스 대처는 F(2, 
87)=0.18, p=0.837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은 진도 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비행시간(5∼50시간, 51∼100시간 등) 집단 간 비
교에서도 스트레스는 F(3, 86)=0.39, p=0.760, 자기
효능감은 F(3, 86)=0.37, p=0.775, 스트레스 대처는 
F(3, 86)=0.36, p=0.78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비행 경험의 차이가 심리적 반응이나 대
처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4.4 요인분석 및 신뢰도 

항공운항전공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안,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들이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Table 3∼Table 5에 제시되었다. 

4.5 요인간 회귀분석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
되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F=23.78, p<0.001), 종속변수 변동의 약 20.9%가 스
트레스에 의해 설명되었다(R²=0.209). Durbin-Watson 
값은 1.768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여 회귀
모형의 적합성과 독립성 가정을 충족했다. 비표준화 회
귀계수는 0.443, 표준화 회귀계수는 0.505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대처 시도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이는 
항공운항전공 대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
방안을 활용하여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준다.

학업스트레스와 비행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7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구분 답변 빈도 비율 (%)

훈련 과정

자가용
과정 66 73.3

계기비행
증명과정 15 16.7

사업용
과정

9 10.0

훈련 진도

Stage 1 62 68.9

Stage 2 18 20.0

Final stage 10 11.1

비행 시간

5~50 hr 53 59.8

51~100 hr 13 14.4

101~150 hr 14 15.6

151~200 hr 2 2.2

201~250 hr 8 8.9

Table 1.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of gen-
eral matters of the study subjects

상관관계 분석

학업/비행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자기
효능감

학업/비행
스트레스 - 0.06 -0.58

스트레스
대처방안 - 0.47

자기
효능감 -

p<0.1

Table 2. Inter-factor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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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71, p<0.001), 자기효능감 변동의 약 23.6%가 
학업스트레스와 비행스트레스로 설명되었다(R²=0.236). 
Durbin-Watson 값은 1.915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0.214, p=0.047), 비행스
트레스는 더 높은 영향력(β=0.459, p<0.001)을 보여,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작용함을 시사한다. 
특히 비행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더 큰 점은 실제 비행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깊은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기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
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F=15.38, p<0.001), 종속변수 변동의 약 26.3%가 자
기효능감으로 설명되었다(R²=0.263). Durbin-Watson 
값은 2.07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

문항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학사적 요인 1 0.793

0.905

학사적 요인 2 0.791

학사적 요인 3 0.761

학사적 요인 4 0.812

대인관계적 요인 1 0.822

대인관계적 요인 2 0.873

대인관계적 요인 3 0.878

대인관계적 요인 4 0.866

진로적 요인 1 0.722

진로적 요인 2 0.7867

진로적 요인 3 0.888

환경적 요인 1 0.746

환경적 요인 2 0.786

환경적 요인 3 0.784

조직적 요인 1 0.829

0.894

조직적 요인 2 0.803

조직적 요인 3 0.647

조직적 요인 4 0.778

환경적 요인 1 0.733

환경적 요인 2 0.688

환경적 요인 3 0.669

환경적 요인 4 0.851

개인적 요인 1 0.721

개인적 요인 2 0.766

개인적 요인 3 0.702

개인적 요인 4 0.744

Eigenvalue=4.93–5.82, Cumulative %=41.1–41.6%, 
KMO=0.86–0.87, Bartlett’s χ²=546.27–680.12, 

p<0.001

Table 3. The effect of stress items: factor ana-
lysis and reliability

요인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문제중심적 대처 1 0.779

0.884

문제중심적 대처 2 0.86

문제중심적 대처 3 0.73

문제중심적 대처 4 0.745

정서중심적 대처 1 0.778

정서중심적 대처 2 0.811

정서중심적 대처 3 0.818

정서중심적 대처 4 0.765

사회적지지 대처 1 -0.699

사회적지지 대처 2 0.736

사회적지지 대처 3 0.877

소극적 대처 1 0.813

소극적 대처 2 0.762

소극적 대처 3 0.839

Eigen value 6.94

Cumulative % 49.6%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verall : 0.832
Bartlett=645.12, df=91, (p<0.001)

Table 4. The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y 
item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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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수는 음(-)의 값을 보여(β=-0.491),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외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극적 대
응보다는 내적으로 해결하거나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트레스 대
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기반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모수적 접근으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었다.

부트스트래핑 기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간접효과
의 95% 신뢰구간은 -0.142∼-0.00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스트레스가 자기효
능감을 저해함으로써 대처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대처 
간의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스
트레스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처에 영향
을 주는 동시에, 자기효능감과 무관하게 직접적으로도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C대학 항공운항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학
업·비행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

요인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긍정적 효능감 1 0.756

0.622

긍정적 효능감 2 0.753

긍정적 효능감 3 0.755

부정적 효능감 1 0.768

부정적 효능감 2 0.869

부정적 효능감 3 0.851

사회적지지 1 0.857

사회적지지 2 0.717

Eigen value 3.283

Cumulative % 63.48%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verall: 0.812
Bartlett χ2=1234.56, df=28, p<0.001 

Table 5. The effect of self-efficacy items: fac-
tor analysis and reliability

회귀분석 (스트레스→스트레스 대처방안)

종속변
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스트레
스 대

처

상수 1.829 0.316 5.788 <0.001

스트
레스 0.443 0.083 0.505 5.337 <0.001

F=23.78 (p<0.001), R²=0.209, D-W=1.768

Table 6. The effect of stress factors on coping 
mechanisms

회귀분석 (학업/비행스트레스→자기효능감)

B S.E. Beta t p

상수 0.865 0.543 - 1.59 0.115

학업
스트레스 0.214 0.107 0.214 2.01 0.047

비행
스트레스 0.459 0.087 0.459 5.23 0.0

F= 13.71(p<.001), R²=0.236, D-W=1.915

Table 7. The effect of stressors on self-effi-
cacy

회귀분석 (자기효능감→스트레스 대처방안)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스트
레스 
대처

상수 2.857 0.409 6.987 <0.001

자기
효능
감

-0.331 0.069 -0.491 -4.797 <0.001

F=14.91 (p<.001), R²=0.261, D-W=2.071

Table 8.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stress 
coping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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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첫
째, 스트레스는 대처 전략에 정적 영향을 미쳐
(F=23.78, p<0.001; B=0.443, β=0.505, p<0.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대처 행동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이는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인지 이론과 일치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비행스트레스는 모두 자기효능
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스트레스(β=0.214, 
p=0.047)와 비행스트레스(β=0.459, p<0.001)가 독립적
으로 자기효능감 감소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중심 전략을 
선호하고 감정 중심·회피적 대처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β=-0.491, p<0.001, R²=0.261), 이는 자기
효능감이 대처 전략의 질적 다양성과 적극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Park and Lee, 2011)와 일치한다.

넷째,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스트레스는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대처 전략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LLCI=-0.142, ULCI=-0.009). 즉, 자
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사이에서 중요한 연
결고리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를 비행스트레스보다 더 높게 
인식하였고, 특히 학사적·대인관계 요인에서 스트레스
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비행스트레스는 조직적 요인에
서 주로 기인하였다. 또한 긍정적 자기인식은 높지만 
사회적 효능감은 낮아,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을 충분
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항공운항전공 학생의 대
처 전략 질을 결정하는 핵심 심리변인이며, 조종사 훈
련 초기부터 심리적 자원 강화와 정서 회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항공운항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
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안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조사 대상이 
특정 대학 학생으로 제한되어 결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 간 항공기 기종과 훈련 환경 차이를 반영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 참여자가 PPL 
초기 단계로 비행경력이 적어 중·고급 단계 조종훈련생
의 스트레스 요인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비행스트레스 측정도구가 항공사 조종사 기준으로 설
계되어 훈련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실
제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
한 보완 연구가 수행된다면 항공운항전공 대학생의 심
리 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훈련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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